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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간의 도둑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7:1) 

 

여리고 성이 서 있던 땅이 진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왕상 16:34 에는 여리고에 성을 쌓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여리고 정복이라는 찬란한 전과 위에 그림자가 드리운다.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의 배타적인 권리를 아간 한 사람이 침해했는데도, 이 때문에 하나님 백성 전체가 

벌받게 된다. 공동체는 개인에 대해 책임지고 개인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를 같이 감당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싸우시고 자기들에게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사소한 일에서까지 인정한 경우에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아이의 경우에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제사에 해당되므로 여기서는 전리품 규정이 특히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용된다.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 (7:2-5) 

요단 평원의 여리고에 뒤이어 다음에 정복할 목표로 이스라엘은 산지 성읍인 아이를 주목한다. 

아이는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20 마일 거리에 있었고, 아이에서 다시 북서쪽으로 2 마일 가면 

야곱의 사다리 꿈과 관련이 있는 베델이 있었다. 두 도시는 모두 한 통치자 밑에 있었거나 

이스라엘에 대항해 동맹을 맺고 있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성읍은 여리고 와는 달리 소규모 병력으로도 넉넉히 정복할 수 있어야 했다. 

그리하여 패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을 승리의 확신에서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 여기서 입증되는 바는 사람의 성공은 하나님 계명에 대한 복종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인데, 이에 대하여는 수 1:8 에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다.  

 

여호수아의 참회기도 (7:6-15)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명예를 이스라엘의 이름의 명예와 연결시키신다. 바로 이 점에 여호수아가 

호소하는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모세가 그랬듯이 (출 32:11-14) 

당당하게 처신하지 못하고 낙담하고 반항하는 백성이 보통 그러하듯이 (출 24:1) 탄식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참회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어려운 문제를 던지신다. 하나님이 진멸하게 하신 

전리품(바친 물건) 곧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유보해 두신 것(7:17-19)에 이스라엘이 손을 댔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이스라엘의 생명이 달렸는데, 이들은 그 언약을 깨뜨려 스스로 진멸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판결에 의하든지 제비를 뽑든지 범죄자를 찾아내야 한다.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 백성은 예배를 준비할 때 하듯이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한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에 대해 속죄하려면, 공적으로 자복하게 하고 잘못된 상황을 제거하고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   

 

아간을 돌로 침 (7:22-26) 

고라의 무리에게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형벌은 가족과 재산에까지 미친다. 아간이 범행한 결과가 온 

백성에게 미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아간을 돌로 친다. 돌무더기는 오랫동안 볼 수 

있어서 경고의 표로 쓰인다. 26 절에서 아골은 ‘불행’을 의미하는데, 여호수아는 25 절에서 이와 

유사한 히브리어 동사 ‘아카르: 괴롭게 하다’를 써서 아간의 처벌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생각하기 

아간은 자신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몰랐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의 개념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 자신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고 자신의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저 이스라엘에 소속된 ‘한 사람’ 

으로만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 

‘한 몸’이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한 사람은 전체를 대표하고 한 사람의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한 사람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과 교회에 영광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